
32016년2월1일월요일간증과논단

내가 승리제단에 입문하게 된
데에는 아마 공고 다닐 때 만났
던 역사 선생님 덕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마산공고 시절
나는 반장을 하면서 장세근 선생
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선생
님은 역사를 가르치셨는데 철학
과 미술, 그리고 음악에도 조예
가 있는 다재다능한 분이셨다.
나는 24살에 늦깎이로 학교를 다
니기 시작하였고, 야간 학교라
나처럼 나이 먹어서 학교에 들어
온 학생들이 많았다. 

역사선생님으로부터 인생에
대해많은영향을받다

그러다보니 자연히 방과 후 선
생님과 만나게 되면 술을 한잔
하게 되었고, 그동안 방황하고
고민하던 인생의 의미에 대한 이
야기를 하게 되었다. 선생님은
나에게 철학서적을 소개해 주고,
전등록과 같은 불교 서적도 읽어
보라고 하였고, 크리슈나무르티
의 <자기로부터의 혁명>과 같은
당시 정신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
쳤던 책들을 읽어보라고 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이끄는 대로 그
책을 읽게 되었다.
나는 장 선생님을 존경하게 되

었고, 그분은 스승으로서 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내
성격은 일단 이거다 싶으면 그것
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
혼자 자취방에서 살고 계신 선생
님을 괴롭힐 정도로 자주 찾아가
서 인생이야기를 들었다. 고등학
교를 졸업한 후에도‘청사’라는

이름의 동창회를 만들어 친구들
과 어울리면서 선생님과의 인연
을 계속 이어나갔지만 선생님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지
만 이사를 자주 다니셨다. 이사
를 가서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도
나는 기어이 선생님 집을 찾아내
고는 했다.
그러던 중 선생님은 결혼을 하

여 함안읍에 살고 계셨고, 함안
으로 찾아뵈러 갔는데 선생님은
안 계시고, 사모님이 하시는 말
씀이 선생님은 영생한다는 사이
비 종교에 빠져서 서울에 갔다는
것이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
렇게 박식하고, 사려가 깊고, 훌
륭한 선생님이 사이비 종교에 빠
졌다니 말도 안 된다. 선생님이
빠진 종교는 사이비 종교가 결코
아닐 것이다’라고 나는 생각했
다. 내가 그렇게 존경하는 선생
님이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는 것
은 말도 안 되고 믿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한편 창원공단에서 해고 된 후
인디안(의류 메이커) 창동대리점
에서 옷 수선하는 일을 하고 있
었는데 대리점 판매직원이“실장
님! 이거 실장님하고 잘 맞을 것
같네요”하면서 한 장의 전도지
를 건네주었다. “뭔데요?”하니
“시내에서 어떤 종교에서 나왔는
지 나팔을 불고 찬송을 하면서
나눠주데요”하였다. 당시 마산
승리제단은 자체적으로 관현악단
이 있어서 시내 번화가에서 자주
전도를 하였던 모양이다. A4 한
장이었는데 이긴자·미륵불·정

도령이 나왔고, 불사영생이 이루
어진다는 내용으로 기억하고 있
다. 어쨌든 그것은 내가 원하고
바라던 바였고, 마산제단에 전화
를 해서 가보고 싶다고 했다. 10
시에 퇴근하여 늦은 밤이었지만
제단에 가서 진리에 관한 이야기
를 많이 하게 되었고, 그날부터
21일 공부를 하게 되었다. 

직원이 건네준 전도지를 읽고
마산제단에나오게되다

승사를 비롯한 제단 식구들로부
터 이긴자·미륵불·정도령에 대
한 이야기를 듣고, 구세주님 설
교 말씀도 계속 듣기는 들었지만
그 내용보다도 먼저 제단에 들어
가서 탁 앉으면 은혜가 들어와
마음이 황홀경에 빠져들어 갔다.
세파에 찌들어 세상에 대한 분노
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기쁨
없이 살아가던 나에게 구세주의
은혜는 억천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희망과 기쁨을 선물하였
다. 나는 제단에 가는 게 그렇게
좋았다. 마냥 예배 시간이 기다

려졌다. 
영생의 말씀을 들으니 맨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엉
망이던 생활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하였다. 제단에 나온 지 5일
쯤 되는 날부터 그동안 그렇게
먹고 마신던 술과 담배를 끊어야
겠다고 결심을 하고, 애마를 죽
인 김유신처럼 실행에 옮겼다.
늘 마시던 술과 담배를 끊어버리
니 주위의 친한 친구들이 한결같
이 미친놈 취급을 하면서 무슨
재미로 사냐면서 협박(?)과 방해
를 했지만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기를 1년쯤 지나고 나니 친
구들의 연락이 점차 뜸해지면서
몇 년 후에는 아예 연락이 끊어
지게 되었다. 술자리에 참석해
봐야 술도 안 마시는, 예전과 달
라진 나를 친구들도 반기지 않았
고, 나도 그런 자리가 즐겁지 않
았다. 그 동안 사귄 친구들은 모
두 술과 같이 연결된 친구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다. 

제단에 나온 뒤로는 말할 수 없
이 좋았다. 아는 사람들을 전도
하면 전도하는 대로 족족 나를
따라 나왔다. 여러 명의 직장 동
료들은 나를 따라서 제단에 나와
21일 공부를 하였다. 어머니도 신
혼의 단칸방에 모셔 와서 21일
공부를 하였는데 형님이 알고는
도중에 다시 모셔 가버리는 일도
있었다. 
앞에서 말한 나에게 지대한 영

향을 준 장 선생님을 전도하기
위하여 이야기를 꺼내보니 그 선
생님이 빠졌다는 사이비 종교가
바로 승리제단이었다. 선생님은
내가 승리제단에 나오기 얼마 전
에 제단을 탈퇴하였다는 것이다.
선생님을 찾아가 다시 나오시라
고 전도하였지만 선생님은 진리
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다시 나오
지는 않았다. 그러다보니 선생님
과‘청사’동창회 친구들과도 자
연 거리가 생기게 되었고, 결국
은 만나지 않게 되었고, 동창회
의 중심이었던 내가 참석하지 않
게 되자 동창회마저도 깨져버렸
다.

이것을 선생님 입장에서는 배신
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진리를
향해서 가는 내게는 보다 더 큰
발전을 위한 변신이었음을 지금
도 인정해주길 바라고 있다. 선
생님은 나를 영원한 자기의 제자
로 보시겠지만 나는 그분을 넘어
서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찾았기 때문이다. 물론 젊
은 시절 방황하던 나에게 등불이
되어주었던 장 선생님의 은혜에
지금도 감사한 마음 항상 갖고
있다. 선생님께서도 이 글을 우
연이라도 읽게 된다면 내 심정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다. 

삶에 대한 많은 의문이 일시에
사라지다

나는 조희성님을 일주일에 한두
번 뵐 수 있었다. 그분을 뵈올 때
마다 한없는 평화와 자비를 느낄
수 있었다. 그분을 통해서 내리
는 이슬은혜를 수도 없이 받아봤
고, 말할 수 없는 기쁨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어떤 복이 있어서
이런 위대한 존재를 만나서 제자
가 되었는가를 생각할 때마다 감
사의 마음이 솟아올랐다.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니 행복했다. 특
전대에 다녀도 좋았고, 직장 쉬
는 날을 특전대에 맞춰서 다니니
내 생애 처음으로 이게 바로 행
복이라는 건가 싶었다. 인생에
대한 그 많던 의문이 일시에 사
라져 버렸다. 그렇게 행복의 구
름 위를 한참 걸었다.* 

황죽성승사/ 마산제단

두번째회

승승리리제제단단입입문문후후에에찾찾아아온온삶삶의의기기쁨쁨과과행행복복
조희성님을뵈올때마다한없는평화와자비를느낄수있었다. 

그분을통해서내리는이슬은혜를수도없이받아봤고, 말할수없는기쁨으로구름위를걸어다니는것같았다.

입입문문수수기기

3. 감로이슬의예언서적의미

격암유록은 한민족 예언서의 백미라
할 수 있다. 그 정확성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 해도 전혀 손색이 없
다. 물론 격암유록의 예언이 그 예언의
시대로 봐서는 성경과 불경의 연대보
다 훨씬 짧지만, 성경과 불경의 예언이
세계 만민을 향해 개략적으로 폭넓게
메시아 미륵불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
다면, 격암유록은 모든 경전의 주인공
되신 구세주 메시아 미륵불 되시는 정
도령이 단군민족의 후손인 한민족 가
운데서 출현할 것이기에, 한민족의 장
래와 구세주 정도령에 대하여 집중적
으로 설명하고 있어 더욱 예언의 정확
성과 가치를 높여 준다. 

격암유록예언적중성최고높
아
격암유록 예언의 특징이라면 격암 남

사고(중종4~선조4년,1509~1571) 선생
은 임진왜란부터 정유재란 등 민족 대
란을 예언하였고 그로부터 약 500년
후의 사건들 특히 이조말기로부터
2000년 이후까지 미래 역사책을 기록
하듯이 상세하게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기록하면서 이 시대 구세주 정도령과
감로해인 즉 감로수 이슬성신에 대하
여 전하고 있다.
그 예로써 조선이 일본 식민치하에서

벗어나면서 일본이 망하고 낙망하여
자기 나라로 되돌아 갈 것과 해방 이
후 판문점을 사이에 두고 남북한이 공
산주의와 민주주의로 나뉘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대통령 등 역대 정치인과 역사적 인물
들을 열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화
기, 비행기 등의 과학문명의 출현과 북

한 공산주의자들의 발동으로 6.25전쟁
이 일어나 천손민족이 서로 싸우는 모
습을 두고 애통해하며 어서 빨리 통합
의 역사를 이루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은유와 직설법, 상

징법과 비유법으로 설명하거나, 주역의
오행대치법, 파자법과 측자법등에 의하
여 숨겨서 설명하고 있어서 실로 주인
공이 출현하기 전에는 해석할 수 없는
비결서 중의 비결서(秘訣書)라 할 수
있다.  
격암유록 초장에 감로이슬에 대하여

정의 한 것을 보면 직설적으로“불로
불사 감우로(不老不死 甘雨露)”라 하
였다. 곧 단 비와 단 이슬은 늙지 않고
죽지 않게 한다는 말이다. 또한 감로이
슬을 감로해인(甘露海印)이라고 표현
하고 있는데“해인이 어떤 것인가 하
면 불과 비와 이슬 같으나, 이것을 보
고도 알지 못한다. 이것은 실제로 무궁
조화를 일으키는 것이다.”라고 했다.

해인해인 하해인 견부지이 화우로
海印海印 何海印 見不知而 火雨露
화자화자 하화인 무궁조화 시해인
化字化字 何化印 無窮造化 是海印

(격암유록 초장)

해인은 결코 바다의 도장이 아니다.
그러한 해석은 있을 수도 없다. 이것은
영적인 해석이 아니면 무슨 뜻인지 모
른다. 바다는 은혜를 뜻한다. 해인(海

印)은 불과 비와 이슬 같은 색깔과 모
양의 감로수 이슬성신의 모습이다. 정
도령 구세주께서 출현하기 전까지 인
봉한 감로수 이슬성신의 은혜를 세상
사람들은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나 구
세주 정도령께서는 이로써 무궁조화를

일으키며 대한민국과 인류를 향하여 5
대공약을 제시하고 실행하여 인류 구
원의 역사를 하는 것이다. 
격암유록 말운론에는 감로를 일컬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며 오래도록
사는 신선들이 먹는 약(不老不死 長仙
之藥)”이라 하고, 성산심로 편에는“하
늘(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먹는 세
가지 풍성한 곡식이 있는데, 선한 사람
이 먹는 음식을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세속의 사람은 먹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하루 세
끼를 먹어도 굶어 죽으나, 감로는 삼십
일에 아홉 번만 먹어도 굶주리지 않고
오래도록 산다.”고 정의하고 있다. 

선인식료(仙人食料) 세인불견(世人不
見) 속인불식(俗人不食) 일일삼식(一
日三食) 기아사(饑餓死) 삼순구식(三
旬九食) 불기장생(不饑長生)   
{聖山尋路(성산심로)}

사실 구세주 정도령께서 연단 받을
시에 30일씩 14번을 물 한모금 안 마시
고 무릎 꿇고 금식기도를 하였으나 생
명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생수이슬을 먹었기 때문이다.
또한 해인가(海印歌)에는“진시황과

한(漢)무제가 구하던 불로초 불사약이
어데 있소. 구름과 안개 가운데 7색 무
지개가 있으며, 비와 같은 감로가 바로
해인(海印)인데 불과 비와 이슬, 이 세
가지가 풍성한 해인(海印)이니 극락에
들어가는 입장권이다. 변화무쌍한 도장
인(印)자는 무소불능한 바다의 해인
(海印)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곧
감로여우 해인(甘露如雨 海印)이나 화
우로 삼풍해인(火雨露 三豊海印)은 같
은 감로이슬을 말한다. 

감로해인의주인공이정도령

격암유록 초장에는“천하일기 재생인
(天下一氣 再生人) 해인용사 시진인
(海印用使 是眞人) 진목화생 시진인
(眞木化生 變化人)”이라 하여 천하의
하나님의 기운을 받아 다시 태어난 사
람 즉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해인을
임의로 사용하는데 그분이 바로 진인
이요 진짜 나무와 같이 감정이 없는
사람으로 변화된 존재이며 그분이 메
시아 미륵불이요, 구세진인 정도령이라
했다.

지금까지 불경과 성경 그리고 격암유
록에서 말하는 감로이슬의 정의에 대
하여 살펴본바 그 글자의 차이는 있으
나 그 의미는 똑같이 먹으면 죽지 않
는 생명수로서 이 세상의 육적인 음식
이 아닌 참 사람 나무와 같이 변화된
신선들이 먹는 음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보목승사/ (주) 해동대표

2015년성탄절2부행사에서마산제단식구들과요절송경대회퍼포먼스중이슬성신(사진우측빛)이내렸다

감로의 도③
제1장. 감로이슬의실체

새새연연재재

메시아미륵불께서1989년10월23일일본시모노세끼제단에서강연시에

회전운동을하면서내리는곡사광선의감로이슬


